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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면접 이야기 1]

세상을 탐구한 서경덕
 옛날 어느 마을에 경덕이란 아이가 살았어요. 
경덕이는 가난했지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친구들
은 가난한 경덕이를 종종 놀렸어요.
“꿀떡 맛있겠지?”
어떤 친구는 배고픈 경덕이 앞에서 혼자만 꿀떡을 날름 먹었어요.
“이 옷 멋지지?”
새 옷을 입고 경덕이에게 자랑하는 친구도 있었어요. 하지만 경덕이
는 친구들의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글공부를 하느
라 관심이 없을 정도였어요. 
경덕이는 공부를 하다가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
잠겨 스스로 답을 찾고는 했어요. 훈장님은 그런 경덕이를 보고 대
견해 했어요.
“스스로 생각해서 이해하다니. 넌 참 대단하구나. 경덕이는 앞으로 
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할 거야.” 
호기심이 아주 많은 경덕이는 책을 보고 글공부만 하는 데 만족하
지 않았어요. 궁금한 것들은 계속 생각하며 자연과 물건, 주변에서 
일어나는 모든 일을 공부하려고 애썼어요. 그리고 답을 얻을 때까지 
멈추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. 



[면접 이야기 2]
이상의와 방울 소리

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의라는 아이가 살았어요. 얼마나 개구쟁이인
지 항상 장난치고 말썽을 피웠지요. 마루를 닦고 있는 하인이 보이
면 그 위에 폴짝 올라탔어요.
“이랴! 이랴! 말타기 놀이하자!”
상의는 하인들 등에 올라가 몸을 들썩이며 신나게 놀았어요. 
“아이쿠! 허리야!”
하인들은 허리가 꺾여 아팠어요. 하지만 상의는 혼자 깔깔대며 장난
을 멈추지 않았어요. 
아들의 장난이 심해질수록 부모님의 걱정은 날로 커졌어요.
“대체 왜 저렇게 말썽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.”
“에혀, 글도 한 줄 제대로 못 읽으니 그것도 걱정이오.”
부모님은 서로 마주보며 한숨을 깊게 푸욱 쉬었어요. 
아들을 혼내기도 하고 달래도 보았지만 상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
듣지 않았어요. 
“싫어요! 내 마음이에요!”
하며 점점 더 장난이 심해졌어요. 서당에 가서도 가만히 앉아 있질 
않고 뛰어다녔어요. 서당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상의를 내쫓
았어요. 
무서운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 맡겨도 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. 다들 
혀를 쯧쯧 차며 돌아가 버렸지요. 



[면접 이야기 3]
신라를 사랑한 바다의 왕, 장보고

옛날 어느 섬마을에 활을 잘 쏘는 소년이 있었어요. 마을 사람들은 
‘활을 잘 쏘는 아이’라는 뜻으로 궁복이라고 불렀지요. 
바다를 좋아한 궁복이는 어부인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에 
자주 나가곤 했어요.
“아버지, 저는 커서 활 잘 쏘는 군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, 나라를 오
가며 장사도 해 보고 싶기도 해요.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맘껏 
돌아다니고도 싶어요.”
이렇게 말하는 궁복이의 눈빛은 햇빛을 받아 빛나는 파도처럼 반짝
거렸어요. 
하지만 그때는 어부의 아들은 어부 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. 아버지
는 한숨을 내쉬었어요.
“얘야, 이 나라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네 마음대로 정할 수가 
없단다. 미안하구나.”
“다른 나라에서도 그런가요?”
“글쎄다. 다른 나라에는 다른 법이 있겠지. 자, 이제 그만 집으로 돌
아가자. 날이 저물어 가는구나.”
세월이 흐르면서 궁복이는 키가 훌쩍 커졌어요. 꿈도 더 커지고 단
단해졌지요. 그러던 어느 날, 궁복이는 부모님께 말했어요.
“당나라로 가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.”
부모님은 걱정되었지만, 아들의 꿈을 위해 허락해 주었어요.




